
돼지와 질병 ㈜옵티팜 동물임상평가센터 신성호 팀장 지난 구제역 사태를 뒤돌아 보면 동물 사육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전염병의 유입과 발생이라 할 수 있다. 소, 돼지, 닭 등의 산업동물에서의 전염병은 신종플루처럼 때로는 인간에게 큰 위협요소가 되기도 하고 동물의 사육이 산업화 되고 대단위로 이루어 지면서 악성 전염병이 돌면 가축들이 대량으로 폐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물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중종실록』 1541 년 11 월 2 일자에는 돼지에서 전염병이 돌아 신하가 임금께 아뢰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돼지가 병들어 죽는 일이 걱정됩니다. 중대한 제물로 쓸 희생물이 이처럼 많이 죽으니, 이는 막대한 재앙이라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소의 전염병은 치료할 방법이라도 있지만, 돼지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이 당시 가장 중요한 가축으로 군용 및 운송용 등 운송 용도로써의 말과 농경사회에서 소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풀을 먹는 소의 경우와는 달리 사람과 같이 콩, 곡물 등을 주로 먹는 돼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환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돼지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야생의 돼지가 가축화 되었다는 시기는 학자마다 다르나 보통 기원전 10,000 년 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각광을 받은 것은 꽤 최근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으로 사람과 먹거리가 비슷한 가축이기에 돼지가 폄하되었던 흔적은 곳곳에 있다. 조선 순종 9 년에 빙허각 이씨가 쓴 여성생활 백과인 『규합총서』에서는 ‘돼지고기는 본디 힘줄이 없으니 몹시 차고 풍을 일으키며 회충에 해롭고 풍병이 있는 사람과 어린애는 많이 먹으면 못쓴다.’는 기록 등이 있고 조선시대 궁중음식 등의 식문화에서도 소고기처럼 발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경우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유가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발상지가 사람이 살기에도 척박한 사막환경인 서아시아였기 때문에 돼지의 사육이 금지되었던 것이 종교와 결합하여 금기시 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돼지는 다산성의 능력을 갖고 다른 가축에 비해 단백질의 축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인류의 증가속도를 따라올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돼지가 가축화 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돼지가 가축으로써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산업화가 된 것은 불과 반 세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사료의 역사와 같이 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 경제성이 강조되는 개량이 진행되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단 사육의 형태가 되면서 돼지의 성장 환경이 열악해 지다 보니 전쟁, 질병 등으로 제한된 지구 자원 하에서 인구수가 자연적으로 조절된다고 설파한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질병이 창궐하게 된다. 바로 그때부터 산업화된 돼지와 질병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바로 반 세기 전의 그때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도 그 이름을 갖고 불리기에는 불과 20 여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 1987년 미국에서 증상이 최초 보고가 되어 1991 년 PRRS로 불리기 전까지는 돼지 미스터리 병(Swine mystery disease)라 불리어 졌었던 것이다. 

 사진-1. 제한된 공간에서의 2층 돈방 구조 



 사진-2. 극복해야 할 양돈 질병 안타깝게도 질병은 계속해서 진화한다. 하지만 질병이 정복되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또 다른 돼지 미스터리 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질병의 연속이며 결국 양돈업은 질병, 질환과의 싸움을 통해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해결책이 연구되며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